
한국불교의 중심 조계사(주지 원담)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미취학 아동들

을 대상으로 한‘유아법회’와 60세 이상 어르신

들을 대상으로 한‘회화나무합창단’이 그것. 유

아부터 어르신까지 사찰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부처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포교의

블루오션’을 개척한 조계사. ‘요람에서 무덤까

지’신행문화의 변화가 꿈틀거리는 현장을 들여

다봤다. 

△유아법회

한 아이가 바닥에 엎드려 있다. 다른 한 아이

는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를 하고 있다. 장난감 더

미 속에서 무언가 열심히 만드는 아이. 최신 유

행가를 목청껏 부르는 아이. 여느 유치원 모습과

다를 바 없다. 미소를 지으며 이러한 모습을 내

려다보는부처님이여기가법당임을일깨운다. 

조계사 유아법회가 호응을 얻고 있다. 2006년

8월 6명으로 시작한 유아법회가 60여명으로 늘

어났다. 법회에는 보통 30명 정도 참가하지만 그

래도 놀랄만한 증가세다. 1회 졸업생도 15명 배

출했다. 

조계사 유아법회는‘불교 생태 활동 법회’를

큰 주제로 진행된다. 어려서부터 자연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소중함을 느끼게 하고, 이

를 통해 불교생태 및 불교문화를 저절로 몸에 배

게하기위해서다. 

아이들은 1월에 친구들과 눈썰매장도 가고, 6

월에 가족과 함께 사찰순례도 한다. 특히 11월에

는 여행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체험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운다. ‘눈높이 프로그램’으로 아이

들의흥미를끄는것이다. 

3월 11일 조계사 소설법전. 유아법회가 시작

됐다. 황연경 유치부 주임교사(나무쌤)가“이제

정리하고 자리에 앉자”고 외치자 30여명의 아이

들이가지고놀던장난감을주섬주섬치운다. 

열매반과 별꽃반, 꽃잎반 아이들이 고사리 같

은 손을 모으고 불(佛)ㆍ법(法)ㆍ승(僧) 삼보(三

寶)에 귀의한다. 열매반과 별꽃반은 7살, 꽃잎반

은5~6세아이들로구성됐다. 

이어 한글반야심경을 봉독하는 아이들. 글자

를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선생님이 선창하면 따

라한다. 

다시 자리에 앉은 아이들은 가부좌를 틀기 시

작한다.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다. 아예 다리

를 쭉 편 아이도, 바로 엎드려버리는 아이도 있

다. 선생님들의움직임이바빠진다. 

명상음악이 흘러나오자 아이들 표정이 달라

진다. 눈을 연신 감았다 떴다 하는 아이도 있지

만 표정만큼은 진지하다. 지난주에는 이 시간에

아픈 엄마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도 있었다. 아이

들은스물을셀때까지생각을정리했다. 

새로 오신 남자 선생님과 여자 선생님 소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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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절에서 노래하고 춤춰요

이어‘어린이 오계’를 낭독한다. 산목숨을 죽이

지 않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어른들의 그것과 같다. 음행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대신‘친구들과

싸우지 않겠습니다’‘스님과 부모님의 말씀을

잘듣겠습니다’라고다짐한다. 

이제 즐거운 율동 시간. 선생님과 함께‘숫자

송’을 따라 부르며 춤추기 시작한다. 엉덩이를

씰룩거리며 몸을 이리저리 흔들어댄다. 박수치

며 팔짝팔짝 뛰기도 한다. 그야말로 천진불 세상

이다. 법회의 마지막은 서로 마주보며 합장 반배

로서원하는것. ‘성불합시다.’

아이들은 이날 대웅전과 일주문, 회화나무, 백

송 등을 둘러보며 조계사가‘우리 절’임을 어렴

풋이느끼기도했다. 

보현이 엄마 윤은실씨는“아이가 유아법회에

참석한 뒤부터는 사람들을 만나면 합장을 한다”

고 귀띔했다. 또“일반 유치원과 달리 민속놀이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때문인지 법회일이 되면

아이가먼저가자고조른다”고덧붙였다. 

국제포교사인 그녀는“유아법회가 자연스럽

게 포교로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한 뒤“조

계사에도 유치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회화나무합창단

“만다라화 향내음이 시방세계 두루 하네 그

향기 맡는 이는 마음마다 연꽃 되어 사바의 속진

번뇌 모두 다 사라지고 이루는 곳곳마다 연화장

세계로세.”

3월 15일 조계사 극락전. 80여명의 어르신들

이 김진영 선생님(조계사 합창단 부지휘자)의 지

휘에 맞춰 찬불가‘연꽃 피어오르리’를 부르고

있다. 손바닥으로 무릎을 치면서 몸을 좌우로 흔

들면서 박자를 맞춰보지만, 때로는 박자를 놓치

기도 때로는 틀린 음을 내기도 한다. 그래도 표

정만은일류합창단못지않다.  

지난 2월 창립된 조계사 회화나무합창단이 폭

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창립 2개월도 안 돼 회

원수가190여명에이르렀다. 기도나산사순례외

특별한 신행프로그램이 없었던 어르신들에게 음

성공양이라는새로운선물이나타난것이다. 

황옥선 보살님도 매주 목요일이 기다려진다.

도반들도 만날 수 있고 노래도 배울 수 있기 때

문이다. 나이 탓인지 배운 것도 자주 잊어버리고

힘에도 부치지만 즐겁기만 하다. 찬불가뿐만 아

니라‘어머나’‘가는 세월’등 유행가 배우는 것

도재미다.    

회화나무합창단은 3월 넷째주 일요법회에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그리고 그들은 소망한다.

실버하모니로 봉축법회 무대를 장식할 날이 어

서오기를.     

글=남동우기자∙사진=박재완기자

‘눈높이 프로그램’아이들에 흥미

합창단은 또다른 신행생활의 모범

‘포교 블루오션’개척의 성공 사례

‘회화나무합창단’단원들이 악보를 보며 실버하모니를 내고 있다.

‘유아법회’어린이들이 합장 반배를 하며‘어린이 오계’를 지킬것을 다짐하고 있다.


